
2023년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귀국보고서

호주와 뉴질랜드 주요 도시의 국가 주도 도시계획·건축 랜드마크

조성 정책 분야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공무국외활동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공무국외활동 개요

 방문기간 : 2023. 5. 9.(화) ~ 5. 16.(화), 6박 8일

 출장도시 : 호주(시드니) · 뉴질랜드(오클랜드)

 추진목적

❍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도시계획 사례 견학 및 연구 분석

❍ 세계적인 청정지역의 도시공원, 녹지공간 확보 등 도시경관 향상 사례 벤치마킹

❍ 일자리와 거주 균형 등을 통한 약자 동행 가치 실현

 시 찰 단 : 총 16명(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12명, 전문위원실 직원 4명)

❍ 단 장 (1) : 도시계획균형위원장 도문열

❍ 단 원(11)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허 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 수행 공무원(4) : 조성준(수석전문위원), 하미경(전문위원),

박성원(입법조사관), 유은아(주무관)



 개인별 공무국외활동 업무분장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시의원
(12명)

도시계획균형
위원회

위원장 도문열 ○ 공무국외활동 총괄(단장)

부위원장 황철규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개발 추진사례 조사

부위원장 이용균 ○ 일자리와 거주 균형 등 약자를 위한 정책 수집

위 원 김영철 ○ 빛 연출을 통한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사례 조사

위 원 김용일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개발 추진사례 조사

위 원 박상혁
○ 국내외 효과적 주택지 개발사례 조사 및

적용방안 연구

위 원 박영한
○ 국내외 효과적 주택지 개발사례 조사 및

적용방안 연구

위 원 서상열 ○ 빛 연출을 통한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사례 조사

위 원 허 훈 ○ 친환경적인 디자인 산업 육성 사례 조사

위 원 서준오 ○ 일자리와 거주 균형 등 약자를 위한 정책 수집

위 원 이병도
○ 사회적 약자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 및

지원사례 조사

위 원 임만균
○ 사회적 약자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 및

지원사례 조사

시의회
직원
(4명)

도시계획균형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 의원수행 총괄

○ 국외출장 정책 자료수집 총괄

전문위원 하미경
○ 현지일정 총괄관리

○ 시찰단 보좌 및 의원수행

입법조사관 박성원
○ 방문도시 기관별 자료수집

○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보좌

주무관 유은아 ○ 의전행사 지원 및 의원보좌



Ⅱ 주 요 일 정

일 시 내 용 비 고

5. 9.(화)

18:55 인천공항 출발 (대한항공 KE401, 10시간 20분 소요) 항 공

5. 10.(수)

06:15 시드니 국제공항 도착

10:00~12:00 주시드니 총영사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기관방문

13:00~15:00 로얄 보타닉 가든(Royal Botanic Garden) 현장 방문 현장시찰

16:00~18:00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기관방문

5. 11.(목)

09:00~12:00 라이드 시의회 방문 및 시장․시의원 면담 기관방문

13:00~15:00 더 록스 마켓(The Rocks Market) 현장 방문 현장시찰

15:30~17:00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방문 및 CEO 면담 기관방문

5. 12.(금)

10:00~12:00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방문 및 세미나 기관방문

14:00~16:00 달링하버(Darling Harbour) 현장 방문 현장시찰

5. 13.(토)

09:55~15:05 시드니 → 오클랜드 (5시간 소요)

5. 14.(일)

17:00~18:00 가버먼트 가든스(government gardens) 현장 방문 현장시찰

5. 15.(월)

14:00~15:30 오클랜드 남부 웰빙위원회 방문 및 관계자 면담 기관방문

16:00~17:00 바이덕트 하버 & 윈야드 쿼터 현장 방문 현장시찰

17:00~18:00 홉슨빌 포인트(Hobsonville Point) 현장 조사 현장시찰

5. 16.(화)

10:15 오클랜드 국제공항 (대한항공 KE412, 9시간 소요) 항 공

19:30 인천공항 도착



Ⅲ 사 전 준 비  활 동

 공무국외활동 추진 회의 개최(1차)

❍ 일 시 : ’23. 2. 24.(금), 10:00

❍ 장 소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간담회장

❍ 참 석 자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 주요내용 : 비교시찰 주제 선정 및 주제에 따른 시찰 대상 지역 후보 논의

❍ 시찰주제 : 도시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방안 마련

 공무국외활동 추진 회의 개최(2차)

❍ 일 시 : ’23. 3 .10.(금), 17:00

❍ 장 소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간담회장

❍ 참 석 자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 주요내용 : 비교시찰 대상 지역 확정, 방문기관, 시찰 시기 논의

❍ 논의결과 : 비교시찰 국가 확정(호주 · 뉴질랜드)

▲ 공무국외활동 추진 1차 회의 ▲ 공무국외활동 추진 2차 회의



 공무국외활동 사전 전문가 간담회

❍ 일 시 : ’23. 5. 3.(수) 11:00~12:00

❍ 장 소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간담회장

❍ 참석대상 :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및 공무국외 수행 직원(총 16명)
❍ 전 문 가 : 김희성 교수(경기대학교 겸임교수) 및 여행사 관계자
❍ 주요내용 : 호주, 뉴질랜드 기관방문 및 현장시찰 등 연수일정에 대한 조언

시드니, 오클랜드의 도시계획 및 약자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

▲ 사전 전문가 간담회(김희성 교수) ▲ 사전 전문가 간담회(여행사 관계자)



Ⅳ 기관방문 및 시찰내용

1.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0. (수)

10:00~12:00

◦ 방문기관 :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 (주소) Level 10/44 Market St, Sydney NSW 2000

- 주시드니 총영사관은 한국-호주 수교 이전인 1953년 개설되었으며,

현재 호주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 퀸즐랜드(Queensland)주,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

를 관할하고 있음

- 재외국민 보호, 민원 서비스 제공, 한인사회 위상 제고, 권익 증진

역할을 수행함

◦ 면 담 자 :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시도지사협의회 김기환 소장,

임효진 부영사

◦ 방문목적

- 호주 및 시드니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과 시드니 간 우호 증진 관련 방안을 논의

- 시드니의 지역균형발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 및 지

원내용에 대한 방안 공유

- 도시 및 주택 정책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위임

내용 공유 및 대한민국과의 비교



나. 방문 주요내용 (주시드니 총영사관 발표내용 요약)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시도지사협의회 개요>

◦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호주 사무소는 2004년 2월 설립, 2010년

3월부터 총영사관과 통합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영사 1명, 선임

전문위원 1명, 부영사 1명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음

◦ 호주 사무소는 ▴국제 방산 협력과 산업 교류 활성화 ▴한국의 공무원

방문 연수단 지원 ▴한국 지방정부의 우수사례 발표 ▴국제회의 참여

▴해외 유관 기관의 입점 네트워크 강화 등 기본업무에 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가능한 활동을 지속

◦ 2023년 4월 시드니에 한인 축제가 있었는데, 시드니 민주평통 지사와

민주평화통일 위원님들이 한인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으며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님,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이 세종

문화회관 공연단과 동행하여 성대하게 개최하였음

◦ 당시 뉴사우스웨일스州1) 하원 의장님과 면담하며 2023년 6월 17~18

일 개최될 서울시 세계 도시문화 축제 참석 요청 및 초청하는 등 활

발한 외교 활동 지원 및 중재를 하고 있음

<호주 국가 개요>

◦ 호주(濠洲)의 정식 영문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로 수도는

캔버라(Canberra)이며, 총면적은 약 760만km로 한반도의 36배,

남한의 77배 정도이나,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약 2,600만 명

으로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호주는 입헌 군주제 국가로 영국의 왕이 국가 원수이고 총독이 국가 원

수의 역할을 대리하고 있으며, 총리가 행정부 수장임

◦ 호주의 정치 행정체계는 3층 체계로 단일 연방정부, 6개의 주

1) 뉴사우스웨일스 (New South Wales) : 오스트레일리아 남동부에 위치한 주. 주도(州都)는 시드니



(States)와 2개의 준주(Territory), 537개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호주에 약 15만 명 정도의 한국 교민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8만여 명이 시드니가 속해있는 뉴사우스웨일스州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호주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이며, 3차 산업(서비스업)이 전체 산업의 약 70%를 차지하

고 나머지 20% 이상이 1차 산업과 상업, 광업이 차지하고 있음

◦ 호주는 시간당 최저 임금이 21.3 호주달러로2)로 세계에서 가장 높

은 편이며, 몇 개의 파트타임 업무로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임

다. 질의 응답

◦ 질문: (이병도 의원) ① 호주는 넓은 토지에 여러 광물 자원이 풍부

하고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혹시

대두되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②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분

위기인지?

답변: (임효진 부영사관) ①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로 출발한 국가이

며 기존 원주민인 애보리진3)과의 지속적인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특

징이 있음. 현재 동부의 넓고 쾌적한 환경에는 백인 위주의 사회가 구

성되어 있고, 애보리진들은 자연환경이 열악한 변방 지역으로 밀려나

살고 있으며 음주와 마약 문제 등으로 백인들과의 교류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임. ②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과 관련하여 호주 국민들은 아

직 영국을 어머니의 나라 및 정신적 지주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고 호

2) 2023년 5월 기준 21.3불 호주달러는 대한민국 1만 8,800원 정도

3) 애보리진 (aborigine) : 18세기 말엽, 유럽인에 의하여 식민지로 개척되기 이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하던 원주민



주의 고위 공무원 및 퇴직자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영국으로 유학시켜서

다시 호주에서 정착시키는 경향을 볼 수 있음

◦ 질문: (박영한 의원) 애보리진들은 백인들의 말살 정책에 의해 현재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게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과거에 대한 잘못의 인정이나 사과, 사회보장제도로서의 보상 등의

정책적 움직임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임효진 부영사관) 작년 2022년 호주 연방 총선 결과 노동

당이 다수당이 되며 연방 총리가 노동당에서 선출이 되었으며, 공약

중 하나인 헌법을 바꾸어 원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추진

목표를 2023년 10월로 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 공약이 실질

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를 지배하여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원주민들이 백인들 사회에

진출하여 목소리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질문: (김용일 의원) 호주의 워킹홀리데이는 호주 연방정부가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한국

청년들은 물론 타 국가 청년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상황이 발생하였

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 (임효진 부영사관) 호주는 파트타임 시급이 타 국가와 비교했

을 때 높은 편4)이므로 매력적인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음. 2023년

현재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호주에 머무는 한국 청년들의 숫자는

코로나19 이전 만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입국

시도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질문: (박상혁 의원) 초창기 호주의 지방정부의 역할(권한)이 청소, 도로

관리 등에 국한되었으나 현재는 확대되어 건축 인허가 등 확대되었다고

하였는데, 규제 및 심의에 대해 연방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지방정부에서

모두 하는지? 한국은 지방정부의 규제 및 심의 권한은 제한적임

4)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 호주는 시간당 약 18,880원(호주달러 21.3불)



답변: (임효진 부영사관) 제가 알고 있기로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큰 도시 같은 경우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으나, 공원 관리

사무소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음. 한국과 비교해 본다면 서울시에서 공원관리사업소 전체에

대해 관할을 하고 있는 것임. 건축 인허가 규제와 관련하여 시드니는

한국과 비교하여 인구 밀도가 낮고 토지 면적이 넓어 재개발·재건축

과 같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은 활발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세세

히 규제하는 경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간판 및 도시 디자

인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질문: (김영철 의원) 백인과 호주 원주민(애보리진)을 비교했을 때 노동

임금의 격차가 많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한지?

답변: (임효진 부영사관) 법적으로 규정된 임금은 시간당 21.3 호주

달러이며 고용주가 피부색이나 인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

은 불법이나, 홈리스 대부분이 원주민이며 이들이 일을 할 수 있을 만

큼의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정

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한 기술적 수준 차이에

의한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임

◦ 질문: (허 훈 의원) 호주 내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언급했는데,

그 밖의 다른 사회적 문제는 없는지?

답변: (임효진 부영사관) 가정폭력 외에 중고등학교에서의 마약 문제,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음. 일부 지역에서 마약과

음주 단속을 하면 5건 중 3건 이상이 마약으로 적발되고 있으며, 백인

과 원주민 간 빈부 격차가 심한 것도 사회문제 중 하나임

◦ 질문: (이병도 의원) 화장실만 보더라도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되

어 있고 일반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는 것에 놀랐는데, 사회적 약

자에 대한 배려와 인식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이나 다른 인종

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아이러니 한 것으로 느껴짐.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



이러한 사회 풍토가 조성되었는지?

답변: (임효진 부영사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나 성 소수

자에 대한 배려는 잘 되어 있으나 원주민들에 대한 처우는 기대에 미치

지 못함. 국가의 공식 석상 및 행사에서는 항상 주 총독이 ‘우리는 원주

민 그들의 문화와 과거 역사를 존중한다.’라는 말을 하게끔 되어 있으며,

국기 또한 호주 기와 원주민 기 두 개를 동시에 걸게 되어 있으나, 원주

민에 대한 사회적 전반에 대한 처우는 더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질문: (서상열 의원) 호주와 같이 높은 수준의 복지 체계를 유지하려면 상당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호주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임효진 부영사관) 소득 세율은 우리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며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45%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하지만, 그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임

◦ 질문: (서상열 의원) 학교의 학생문제(마약, 폭력 등),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와의 격차 등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의 학생 인권조례와 같이 제도적

으로 정비된 장치가 있는지?

답변: (임효진 부영사관) 뉴사우스웨일스州 교육청은 공교육의 질을 높

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공립학교와 사

립학교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립학교에서 그만큼 교육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교육의 질 측면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이는 향후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가치관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사립학교의 학비는

1년에 약 4만 5천 호주달러 정도이나 이는 공식적인 수치이고 실제로는

공식적인 수치의 두 배 정도 지불하고 있으며 커리큘럼 역시 공립학교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라. 방문 사진 자료

  

▲ 주시드니총영사관 방문

  

▲ 주시드니총영사관 김기환 소장 ▲ 주시드니총영사관 임효진 부영사

  

▲ 주시드니 총영사관 기관설명 및 이슈 토론과 질의응답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주시드니 총영사관 기관방문 단체 사진



2.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 (Art Gallery of NSW)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0. (수)

16:00~18:00

◦ 방문장소 :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

(Art Gallery of NSW)

※ (주소) Art Gallery Rd, Sydney NSW 2000

- 1874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시드니에 설립, 세계 각국의 사진, 회

화, 조각, 공예품 등 34,000점 이상의 작품을 소장, 전시시설 외

기념품 상점, 카페, 음식점, 영화상영관, 도서관, 아카이브 등 운영

- 151년 된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을 예술, 건축, 조경이 연결된

미술관 캠퍼스로 확장하는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Sydney

Modern Project)’ 추진, 8년여 기간 동안 총 3억 4,400백만 호

주달러(약 3천억 원)를 투입하였으며 ’22.12월 재개관

-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탄생 이래 규모 면

에서 역대급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건축디자인은

SANAA의 세지마 가즈요가 담당

◦ 면 담 자 : Sally Webster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 책임자,

Clare Eardley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 전시 및 커미션 매니저,

Chambers Nicholas 선임 큐레이터

❚ Sally Webster 책임자 약력

❖ 現 뉴사우스웨일즈 아트 갤러리(Art Gallery of NSW)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 책임자(Head of Sydney Modern

Project)

❖ 前 Arts NSW, Historic Houses Trust of NSW 큐레이션 담당



◦ 방문목적

- 시드니를 세계적인 문화 예술로 변모시킨 랜드마크(Landmark) 건

설사례 청취 및 주요 전시시설 시찰

- 자연경관과 연계된 건축물 설계 및 조성,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본

건물이 미치는 영향 등 의견 교환

-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Sydney Modern Project)’ 추진 경과와 건

립 기금 조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노하우 공유

나. 방문 주요내용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 담당자 면담 내용요약)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경과>

◦ 2013년에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신탁위원회에서 미술관 확장을 위한 결의를 채택하고, 미술관 확장과

재개관을 목표로 한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를 추진함

◦ 2014년 국제 디자인 콘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일본의 세계적인

건축그룹 사나(SANAA)5)가 수상을 하게 되어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

의 설계를 맡게 됨

5) 사나(SANAA)의 세지마 카즈요와 니시자와 류에를 건축가로 선정



◦ 미술관 신축 부지는 최저 지대와 최고 지대의 고저차가 최대 20m 정

도로, 기존의 지형을 살리면서 고저차를 극복하여 건축 설계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었음

◦ 건축 설계 상의 난제 외에도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해야만 했는데,

① 우리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을 점검하는 것,

②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를 통한 공식 건축 허가 절차 취득,

③ 1억 호주달러(약 900억 원) 상당의 미술관 건축 비용을 추가 모

금하는 것이었음

◦ 또한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 추진 시 중요하게 고려했던 점은 ▴우리

가 지향하는 건축적 요소의 접목, ▴지형과 대지 레벨과의 조화, ▴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의 3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했음

◦ 특히, 지형을 많이 변형시키지 않는 설계로 건축 내부 층과 층 사이

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레벨 차를 크게 느끼지 못하게 램프를 사용

하여 연결하는 방식을 구상하였으며, 미술관 내 다양한 작품활동 및

전시를 위해 기둥이 없는 대공간을 조성하는 건축 방식을 채택함

<지속가능, 약자동행 관점의 운영방식>

◦ 설계 시 신규 조성하는 미술관 공간 중 접객 공간(Welcome Plaza)

은 24시간 누구나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었으며,

30년 이상 장기간 버틸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재질로 지어지기를 원

했음

◦ 미술관 신축 시 고려한 것은 현대미술과 호주 원주민 애보리진

(Aborigine) 미술의 조화임. 미술관에는 총 3만 점 이상의 미술품

을 소장하고 있고 국외 미술품 또한 상당한 수가 있으며, 애보리진



미술품 또한 소장하고 있으며 신관 1층에는 애보리진 미술품을 전시

하고 있음

◦ 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미술품과 새롭게 만들어진 미술품과의 연계

전시 기획을 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호주 국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술관 신축 부지 지하에는 과거 거대 유조탱크 공간이 자리하고 있

었는데, 기존의 유조탱크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여 세계적인 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다. 질의 응답

◦ 질문: (박영한 의원) 미술관의 신관은 철 구조물로 건축되었는데, 철

구조물은 기후에 따라 온도가 변화하면서 건축물이 뒤틀어질 수 있음.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

답변: (Sally Webster 책임자) 우리는 건축디자인 관련 전문가이

므로, 공학적 지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그러한 계절변화에

따른 철 구조물의 수축 팽창에 따른 건축물의 형태 유지와 관련된 사

항은 충분히 고려되어 건축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

◦ 질문: (황철규 부위원장) 미술관 신축 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사람들

에게 공간을 개방하고 사회적 약자 또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어떠한 요소를 중점적으로 반영했는지?

답변: (Sally Webster 책임자) 미술관 내부를 관람하면서 느꼈겠

지만 우리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를 위해 계단 없이 미술관 전체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노력하였고, 디지털과의 접목을 통

해 체험하고 관람하는 기회를 늘리고자 하였음



◦ 질문: (박상혁 의원) 큐레이터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미술관은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며 대부분 창이 없고 폐쇄적으로 구성

되어 있음. 이는 전시된 작품에 집중하게 하는 등의 의도를 가지고 있

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이곳의 미술관은 대부분의 외벽이 유리창으

로 구성되어 있어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며, 외부 공간과

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음. 개방형 공간 구성으로 인한 관람객의 전시

집중도 저하 등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답변: (Chambers Nicholas 선임 큐레이터) 말씀하신대로 지금

까지 보신 공간은 개방감이 있는 전시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는 이러한 개방감이 있는 공간 이외에도 한국의 일반적인 전시관과 같

은 닫힌 공간 또한 제공하고 있음. 즉, 여러 유형의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임. 예를 들면, 현재 이 곳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은 한국인 김수자 씨의 작품이며, 작가가 개방감

있는 전시 공간을 원해 스스로 이 곳을 선택하였음. 개방감 있는 공간

조성은 전시관 밖 풍경도 예술의 한 부분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고 할 수 있음.

◦ 질문: (임만균 의원) 서울시도 향후 디자인 건축물이나 미술관 건립

시 다양성 포용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미술관을 설계할 때 이러

한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었는지?

답변: (Chambers Nicholas 선임 큐레이터) 우리가 생각하는 다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이곳에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행

위가 그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 다양한 미술품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것, 이를 통해 새로운 관람객들을 유도하는 것도 다양성을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질문: (박영한 의원) 현재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경치가 매우 아름답게 느껴지는데, 특별히 설계 시 의도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 (Sally Webster 책임자) 여기 사무공간과 외부 경치를 아름

답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공간에 대한 연출 의도는 없었으며

운이 좋게 이러한 공간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 미술관은 신

축 당시부터 외부 지형(landscape)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

며, 지형을 그대로 살리는 건축 설계와 외부 경치를 공간의 일부로 끌

어들이는 경험을 제공하는데 주력하였음

◦ 질문: (박상혁 의원) 미술관 관계자, 큐레이터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속인지 아니면 민간 단체 소속인지? 만약 정부 소속 기관이라

면 정부 지원금 규모는 어떠한지?

답변: (Sally Webster 책임자) 본 미술관은 뉴사우스웨일스 주정

부 산하에 속해있는 주립 미술관으로, 재정은 정부에서 일부 지원금

(인건비)이 나오고 있으며, 티켓 판매 수익, 전시 수익금 등을 통해 운

영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 그 밖의 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부

분도 있음. 본 미술관 확장을 위한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주정부로부터 2억 4,400만 호주달러(약 2,200억 원) 지원 받았으며

나머지 1억 호주달러(약 900억 원)는 자체적인 기금 조성을 통해 조

달을 하였음

◦ 질문: (도문열 위원장)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 싶은데,

2014년부터 8년간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억 호주달

러(약 900억 원)의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모금할 수 있었는지?

답변: (Sally Webster 책임자) 1억 호주달러(약 9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위해 우리는 특별한 전략을 구상했음. 먼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건축그룹 사나(SANAA)를 건축 설계자로 지정한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질 좋고 훌륭한 건축물이 지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기부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고 기금 모금에 기꺼이 동참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기부자들에

게 개별 연락을 하여 지원 요청을 하였음. 또한, 이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를 개최하여 역사적인 건축물 건설에 동참하여 의미를

느낄 수 있게끔 유도하였음

◦ 질문: (이병도 의원) 전시 이외의 다른 프로그램(예술가 지원, 미술

교육 등)을 기획 및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 (Chambers Nicholas 선임 큐레이터) 우리는 교육과 관련

한 특별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모두와 연

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하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

회를 만들고 있음. 또한 뉴사우스웨일스 전체에서 이벤트를 연계하여

개최하는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음



라. 방문 사진 자료

  

  

▲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 기관설명 및 이슈 토론과 질의응답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

기관방문 단체 사진



3. 라이드 시의회 (Ryde City Council)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1. (목)

09:00~11:30

◦ 방문장소 : 라이드 시의회 (Ryde City

Council)

※ (주소) 1 Pope Street, Ryde NSW 2112

- 라이드 市는 시드니 근교 지역으로, 2021년 지방선거에서 한인 시

의원 2명(Daniel Han, Chares Song)이 선출

- 다양성 포용정책, 자연보존 중심의 개발정책을 중요시 하며, 직주균

형, 녹색인프라 등 주요 현안에 대해 100년의 장기목표를 세워 개

발 추진 중

- 한인 시의원의 조례제정으로 ‘22.2월 호주 첫 코리아타운 지정

◦ 면 담 자 : 라이드 시장 외 10인

- 라이드 시의회 의원 :

Sakis Yedelian(시장).

T. Brown(의원),

B. Purcell(의원),

P. Perdersen(의원),

Daniel Han(의원),

Charles Song(의원)

- 라이드市 관계자 : Wayne Rylands (CEO), Michael Galderisi

(General Manager City Shaping), Evelyn Hwang(황정인,

순환경제 매니저), Peter Davis (맥쿼리대학교 교수) 외



❚ Charles Song(송강호) 시의원 약력

❖ 現 라이드 시의회 의원
소속정당 : 노동당, 지역구 : West Ward

❖ 법무법인 세종법률 대표 변호사
❖ 시드니한인회 운영위원
❖ UNSW 건축시공 전공

건축 관리자(construction manager) 경력

❖ 이스트우드 지역 ‘코리안타운 지구’ 지정(재청)

❚ Daniel Han(한정태) 시의원 약력

❖ 現 라이드 시의회 의원
소속정당 : 자유당, 지역구 : West Ward

❖ 시드니 중고교 교사, <월간 비즈니스> 운영
❖ 시드니한인회 운영위원
❖ 시드니대학교(Univ. of Sydney) 약대
시드니공과대학교(UTS) 교육대

❖ 이스트우드 지역 ‘코리안타운 지구’ 지정(제안)

❚ Wayne Rylands CEO 약력

❖ 現 라이드 시의회 CEO
기술경영 MBA, 경영학 석사

❖ 前 라이드 市 ‘City Works’ 국장
❖ 前 캠벨타운 시의회 ‘City Delivery’ 국장
❖ 前 레인 코브 의회 ‘Open Space and Urban Services’
총관리자

◦ 방문 목적

- 직주균형, 녹색인프라 등 라이드市 전번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 추진

현황

- 라이드市의 도시계획, 도시재생, 다양성 포용정책(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련 내용 청취 및 시의회 협력관계 구축 방안 논의



- 기후위기 대응, 다문화 사회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정책 제안 및 방향성에 대한 토론

나. 방문 주요내용 (라이드 시의회 담당자 발표내용 요약)

<라이드市 소개 및 협력 요청>

Wayne Rylands (CEO)

◦ 라이드市는 1922년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건설된 도시로 우리는 이

곳에서 일하고 노력하는 한국인들을 인정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문화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라이드 시의회에는 한국계 Charles Song(송강호) 시의원, Daniel

Han(한정태) 시의원이 당선되어 활약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라이드

양 도시가 한국과 호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수 있

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특히, 라이드市 맥쿼리 지역에는 혁신 공업지역이 조성되어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하여 10개 이상의 국제적인 대기업이 입주하

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과 경제인들이 이곳에 방문하시어 기회를 잡

으시기를 희망함

◦ 오늘 회의에는 맥쿼리 대학교의 피터 데이비드 교수가 함께 참석하였

는데, 서울시의회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협업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를 희망함

◦ 라이드市는 현재 발전하고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도시로, 서울시와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가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

◦ 또한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계획에 대해 큰 관심이 있

으며 이외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하여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



기를 희망하며 양해각서 체결을 원함. 서울이 의장 도시로 있는 세계

스마트시티기구(WeGO)에 라이드市 가입을 서울시에 요청하고자 함

<라이드市 맥쿼리 대학교 소개>

◦ Evelyn Hwang(황정인, 순환경제 매니저) : 현재 라이드 시의회

순환경제팀에서 매니저로 재직 중임. 맥쿼리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취

직 전에 사회 경험을 해 주는 인턴쉽 제도가 인상적이었음. 한국인으

로서 보는 라이드市의 장점은 다문화에 대한 배려 정책이 정말 잘 되

어 있다는 점이며, 한국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교민 행사도 많음

◦ Peter Davis (맥쿼리대학교 교수) : 현재 맥쿼리 대학에서 지속

가능 분야 및 도시계획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지난 20여 년 동

안 호주 지방자치단체 및 주정부와 지속적으로 일해왔음.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시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수

자원(물)의 재활용 방안 등 연구도 병행하고 있음. 또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 방안, 스마트 전기차 활용, 탈탄소 관련 연구

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서울시와 파트너쉽을 맺기를 희망함

다. 질의 응답

◦ 질문: (P. Perdersen 의원) 서울시에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과 같은 밀도 높은 도시에 어떻게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지, 특히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

용하는 사례를 알려줄 수 있는지?

답변1: (서준오 의원) 아파트(집합건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 시

정부(환경부, 서울시 등)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음

답변2: (서상열 의원) 아파트(집합건물)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전력망으로 송전이 가능한 용량을 가지고

있다면 충전소만 설치하면 되나, 송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적



으로 전력망을 구축해야 함. 이 경우 국가차원(환경부, 한국전력 등)

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아파트 단위로 주민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자체 의결을 통해 서울시의 전액 보조 지원을 받아 전기차 충

전소를 설치하고 있음

답변3: (이병도 의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위치는 주민자치회의 의

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질문: (Michael Galderisi)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200개의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이 있는데,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1,800개의 충전시설

을 확충한다고 들었음. 예산 조달 및 기금이 있다면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답변1: (황철규 부위원장) 한국의 전기차 충전소는 급속 충전기와

저속 충전기로 구분할 수 있고, 저속 충전기만 약 2만 6천 대가 설치

되어 있음. 이를 단계적으로 고속 충전기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 중임

답변2: (도문열 위원장) 해당 사업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질의 사항을 서면(이메

일) 요청하면 해당 위원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겠음

◦ 질문: (박영한 의원) 서울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고 국제 사회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음. 라이드

시의회에서는 다문화 정책 및 다민족 등의 사회적 이슈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함

답변1: (Wayne Rylands CEO) 라이드市는 이민자와 원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답변2: (P. Perdersen 의원) 호주는 73개의 다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라이드 시의회에서는 모든 민족을 포용할 수

있는 다민족 정책, 이민자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라. 방문 사진 자료

  

  

▲ 라이드 시의회 기관설명 및 이슈 토론과 질의응답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라이드 시의회 기관방문 단체 사진



4.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Sydney Opera House)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1. (목)

15:30~17:00

◦ 방문장소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Sydney

Opera House)

※ (주소) Bennelong Point, Sydney

NSW 2000

-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극장으로, 시드니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축물로도 유명하며 200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음

- 1973년 완공되었으며 국제공모전에서 1등으로 당선된 덴마크 건축

가 요른 웃손이 설계, 요트의 돛 모양을 되살린 조가비 모양의 지붕

이 특징적임

- 세계적인 공연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극장, 녹음실,

음악당, 전시장, 연극단, 도서관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 면 담 자 : Louise Herron (CEO), Jade McKellar (CCO) 외

◦ 방문목적

- 시드니를 세계적인 문화 예술의 도시로 변화시킨 랜드마크(landmark)

건설사례 청취 및 주요 공연시설 시찰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조성이 지역 경제와 도시경쟁력 제고, 지역문

화와 예술 활동 활성화에 미친 영향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건립 취지 및 공사비 확보, 기금 조성 등에

대한 운영 현황



❚ Louise Herron(루이즈 헤론) 최고경영자(CEO) 약력

❖ 학력: 법학학사(시드니대학교), 법학석사 (런던대학교)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CEO로 10년 동안 재직하였으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입사 이전에는 변호사, 법인 고문으로

일함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더 많은 커뮤니티와 다양한 프로그램,
온ž오프라인 방문객에게 개방하기 위한 리뉴얼을 단행함

❖ 리뉴얼에는 총 3억 달러의 재원이 투입되었으며, 건물 개ž보수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방문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선함

❚ Jade McKellar(제이드 맥켈러) 최고고객책임자(CCO) 약력

❖ 학력: 이학사(시드니대학교), 경영학사(맥쿼리대학교),
경영석사(런던 킹스턴 대학교)

❖ 2022년 1월에 최고고객책임자(COO)로 지명되었으며,
광범위한 투어 운영, 발권, 방문객 서비스, 접근(access),

소매유통(retail), 수상 경력에 빛나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바(bar)와 레스토랑을 책임지고 있음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입사 이전에는 시드니 아쿠아리움,
시드니 타워 등에서 20넌의 고객경험관리 업무를 담당함

나. 방문 주요 내용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면담 내용 요약)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개요>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6) 설계를 위해 1955년 12월 디자인 공모전이

실시되었고, 총 28개국에서 222개의 계획안이 제출, 영국에서 53

개, 미국에서 24개, 독일에서 23개, 덴마크에서 2개가 접수됨

◦ 본 건물은 16년의 공사 끝에 1973년에 개관하였으며, 전체 프로젝

6) 1973년에 준공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Sydney Opera House)는 호주 시드니 항구의 돌출된 반도
끝의 유려한 해안 경관을 배경으로 세워진 건축물로 2007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됨



트의 운영은 덴마크의 건축가 예른 웃손, 내부 인테리어는 호주 건축

가 피터 홀이 디자인 하였음

◦ 건축물 디자인 시 예른 웃손은 마야 문명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보고

기단 디자인에 적용, 지붕은 물 위에 떠 있는 요트의 돛 모양을 형상

화하였다고 밝힘

◦ 설계만 5년 이상이 걸리고 기하학적인 구조물 형태를 실현하기 위해

공사가 지체되고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

지만, 완공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끝에 계획보다 10

년이 지난 시점에 완공. 2023년 50주년을 맞이함

◦ 오페라 하우스 극장에는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제작

기간만 10년이 걸렸으며, 튜닝은 2년여가 소요됨. 밖으로 보이는 파

이프는 100여 개, 뒤쪽에는 1만여 개의 파이프가 3층 높이에 걸쳐

설치되어 있음

◦ 2007년 6월 28일 본 건물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인도의 타지마할,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은 귀중한 건축물들과 나란히 유네스코가 지정

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 세계문화유산 중 가장 최근에 세워진

건축물이며 등재 당시 건축가가 생존했던 유일한 유산인 점이 특징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운영 현황>

◦ 2023년 현재 연간 200만 명 정도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

하고 있으며, 공연은 매년 2천 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 현재는 세계적인 공연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극장,

녹음실, 음악당, 전시장, 연극단, 도서관 등을 포함 관람객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은 물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오페라 하우스 입구

에서 콘서트 홀까지 하나의 계단도 거치지 않고 입장할 수 있는 배리

어프리(barrier-free) 공사도 완성함



다. 질의 응답

◦ 질문 : (이병도 의원) 호주에 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임. 사회

적 약자를 배려하는 관점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이하 오페라 하우

스)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답변: (Louise Herron CEO) 오페라 하우스는 개관 50주년에 맞

춰 지난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보수 작업을 진행한 것이 있는데, 지하

에서 지상 1~6층까지 단 하나의 계단도 거치지 않고 경사를 따라 걸

어갈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한 것임. 어떻게 보면 잘 눈에 띄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함. 또한, 시각장애인들

을 위한 보조 장치,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치와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음. 또한, 공연 비용이 부담되는 사람들을 위해 내부

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야외 공연장에서 1인당 1호주달러만 받고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좋은 반응을 얻음

◦ 질문 : (박영한 의원) 오페라 하우스는 자체 공연 수입 등을 통해 자

생적으로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

등의 보조적 지원이 있는지 궁금하며, 자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어

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 (Louise Herron CEO) 현재 공연 티켓 판매 수익, 식음료

및 기타 수익으로 오페라 하우스 운영비의 90%를 충당하고 있으나,

건물 유지보수비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에서 따로 책정하여 지원을

해 주고 있음. 연방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없으며, 주정부 자체적으로 비

용을 지원해 주고 있음. 정리하면, 전체 운영비의 40%를 공연 티켓

판매 수익이 차지하고, 나머지 40%는 기부금, 10%는 식음료 판매

수익이 차지하며, 주정부가 1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됨

◦ 질문 : (박상혁 의원) 루이스 헤론 CEO께서 이곳에서 근무한 지 약



10년이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여기로 오게 되었는지, 처음 와

서 가장 이루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향후 10~20년을 내다보

고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함

답변: (Louise Herron CEO) 투자은행 법률가 재직 시 이미 문화

단체 관련 업무를 병행하였고 오페라 하우스에 펀드를 주고 역할을 수

행한 바 있음. 현재 오페라 하우스에 정기 후원하는 22개 기업 중에서

7곳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음. 그간의 경험이 현재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어 오페라 하우스 CEO로 올 수 있었음.

그리고 처음 부임해서 하고 싶었던 일은 지난 10년 동안 추진한 오페

라 하우스의 재단장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음. 향후 하고 싶은 것은

물리적 부분은 거의 다 이루었다고 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부분에 집

중하고 싶음. 특히, 오페라 하우스를 경제적·물리적·문화적 환경과 상

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싶음

◦ 질문 : (도문열 위원장) 오페라 하우스 공사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서울시에서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약

3,300억 원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답변: (Louise Herron CEO) 50년 전 당시 예상 건축비는 약

700만 호주달러(약 61억 원)였으나 총 1억 호주달러(약 900억 원)

의 재원이 투입되었으며, 계획부터 실행까지 약 8년 정도 걸림

◦ 질문 : (도문열 위원장) 오페라 하우스 설계와 건축 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유네스코 지정과 관

련된 문제였는지?

답변: (Louise Herron CEO) 오페라 하우스는 50년 전에 준공이

되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시기는 2007년이라 건축 당시의

잡음이 세계유산 등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 오페라 하우

스의 디자인이 우수하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움직임, 예술

가들의 노력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건축 총괄 담당자가 크게 상처를 받

았던 것 같음



◦ 질문 : (허 훈 의원) 오페라 하우스 투어를 통해 내부를 둘러보고 왔

는데, 50년이나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어

놀랐음. 서울시 역시 건축물 관리를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하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 현재 루이스 헤론 CEO, 제이드 맥켈러 CCO

께서 지난 10여 년 근무하며 정치적 외압이 혹시 있었는지 궁금함

답변: (Louise Herron CEO)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

(relationship)임. 집단 간의 상호 이해 관계 구축이 관건임

◦ 질문 : (서상열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

하면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처럼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

물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 (Louise Herron CEO) 우리는 한국의 영화계의 발전을 보

고 큰 영감을 얻었는데, 한국의 영화산업은 지금, 현재 시점을 바라보

고 발전시킨 것이 아닌 당시 30~40년 후에 어떤 관중이 어떠한 것

에 관심을 가질 것인지 예측하고 발전시켜 온 것 같음. 오페라 하우스

도 1950년대 당시 현재 오페라 하우스가 어떤 관중과 어떤 문화 의

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지 미리 예측하고 상상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도 미래를 내다보고 그러한 수요를 예측하여 끊임

없이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라. 방문 사진 자료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시설 시찰 및 질의응답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기관설명 및 이슈 토론과 질의응답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Louise Herron CEO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기관방문 단체 사진



5.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UNSW)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2. (금)

10:00~11:30

◦ 방문장소 :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주소) Red Centre (H13),

University Mall, UNSW Sydney, Kensington NSW 2052

- 시드니에 위치한 호주의 최상위권 대학이자 세계적인 수준의 명문대

학으로, 건축환경대학은 시드니 수변공간 재생과 도시계획에 다수

참여함

◦ 면 담 자 :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7) 건축환경대학 한정훈 교수

◦ 방문목적

- 도시계획 공간정보 관련 연구 현황 및 도시계획 선진사례 학습

- 2023년 주요 시드니 도시계획 및 정책과 추진 방향, 도시 국제 경쟁

력 향상,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 (도시,

교통, 주택, 상업 관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계획 정책, 주택공급, 부동산 세제 등 지

원 내용과 관련한 의견청취

7)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SW)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에 있는 연구 중심 공립 종합대
학교로 1949년 설립됨. 2021년 QS 세계대학순위에서 호수 4위, 세계 44위를 기록



❚ 한정훈 교수 약력
❖ 뉴사우스웨일스대 건축환경대학 교수
(School of Built Environment, UNSW)

University of Queensland Ph.D(박사)

❖ 주요이력
- 2023~ : 호주국립도시주택연구원(Australian Housing

and Urban Research Institute, AHURI)

원장

- 2011~ : 뉴사우스웨일스대 건축환경대학 교수

- 2009~2011 : Griffith University 연구교수

- 2004~2009 : University of Queensland 연구교수

나. 방문 주요 내용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한정훈 교수 세미나 발표 요약)

<호주 국가 개요>

◦ 현재 호주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면적은 7,692,200㎢으로

한국 면적의 약 76배이고, 국민소득은 약 65,000 USD임

◦ 호주는 사막 지역이 대단히 넓으며, 대부분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현재 호주는 고속철도 건설 추진을 기획하고 있으며 국방사업으로 핵

잠수함 6척 건조를 추진하고 있음. 이는 현재 기획 중인 고속철도를

완공하고도 남는 예산임

◦ 대중 무역은 공산제품 수입, 원자재 철강 등을 수출하고 있음

<호주 부동산세제 현황>

◦ 최근 호주는 국가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세제 개혁을 통해

세수를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호주의 주택 보유세는 주택 공시지가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

방세와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로 구분할 수 있음

◦ 호주의 부동산 취득세는 실거주용·투자용에 상관없이 실거래가의

4~5% 정도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향후 보유세를 늘리고

취득세를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중에 있음

◦ 호주의 양도소득세는 거래 차액의 30%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율을

30%로 고정하고 있으므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나 여러 채를 가

지고 있으나 세율이 같음

◦ 또한, 은행에 돈을 빌려 빚을 갚는 경우, 투자용 부동산 비용에 대해

개인 소득세 공제를 하고 있음. 그리고 호주는 부동산 상속세와 증여

세가 없는 등의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어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

로 작용하여 집값을 올리는데 많은 영향을 미침

◦ 현재의 문제점은 단순히 부동산세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세금에 대해 복합적인 혼합

(mix)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호주 세수의 대부분은 소득세로 전체의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

며, 법인세가 20%를 차지하고 있음. 부동산세는 전체의 6% 정도에

불과해 이를 확대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함

◦ 호주는 2012년부터 부동산 세법 개혁을 위해 20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전체 부동산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

는 비율이 20%에 달하고 이는 전체 인구 9%만이 내고 있어 불합리

한 구조이며 불평등한 세금 부과 기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이를 한

국의 부가가치세 10%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호주도 2000년대 초반

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며,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5%를 높

이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음



<호주의 주택공급 제도>

◦ 호주는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특정 계층은 일할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호주는 인력난이 매우 심한 편임

◦ 호주는 한화 연 8천만 원 이하를 벌게 되면 대부분의 복지제도를 조

금씩 다 누릴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면 복지제도를 사실 상 누릴 수

없으므로 한화 연 8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이유가 없음

◦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2022년 한 해 동안 호주의 집값이 33%가

올랐으며, 현재 시드니의 주택 가격은 중간값이 한화 15억 원임.

호주는 주택의 90%가 단독주택이며, 아파트(공동주택)는 10% 정도에

불과함

◦ 호주는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8)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중산층을 대상으로 인근 민간 시세와 비교하여 20~30% 저

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 특히, 재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어포더블 하우징만 공급하는 것이

아닌 관련 인프라(학교 도서관, 공공 커뮤니티 센터 등)도 전부 지어

줘야 하므로 거주 여건이 좋은 편

◦ 한국 역시 향후 10~20년 후에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정

책(주책공급 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임

<AI를 활용한 도시계획 연구 현황>

◦ 현재 한정훈 교수는 AI9)를 이용하여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5개 특허를 보유한 상황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상태, 접근성 등을 보고 판단하여 분석하는 기술임. 정확도가

8)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에 도심부 사무 지역 개발의 일
환으로 시작된 주택 정책. 도심부에 사무용 빌딩 개발과 함께 저ㆍ중 소득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9) A.I.(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人工知能)이라고도 불리며,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
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임



굉장히 높은 편이며 알파고와 같이 계속 사례를 넣어 트레이닝을 시

키는 방식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임

◦ 또한,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의 하나는 코로나19로 파산한 회

사로 인해 공실률이 많이 높아졌는데, CBRE10) 부동산 회사가 무상

으로 인터넷만 연결해주고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 가장 경제적 효율이 높은 방향을 AI를 활용하여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 중임

다. 질의 응답

◦ 질문 : (김영철 의원) 호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땅은 좁고 인구밀

도와 집값은 높은 편임. 호주는 땅도 넓고 인구 밀도가 낮은데 정부가

추구하는 도시계획 방향성은 무엇인지?

답변: (한정훈 교수) 호주는 국토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90%

이상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땅이 넓으면 인프라

건설 비용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단점이 있기 때문임. 호주는 한국과

달리 신도시라는 개념이 없는데, 신도시 건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임. 신도시를 만들어도 직장이 없기 때문에 지방 거주

조건으로 이민자를 받는 이민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임. 이민자가

중소도시에 몇 년 거주하면 비자를 주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음.

땅이 넓다 보니 개인 소유의 농장 하나가 강원도 면적의 절반이 되기

도 함. 가축을 방목하는데 울타리가 따로 없으며, 비행기를 타면서 소

를 몰고 가축에 GPS 장치를 부착하여 노트북으로 위치 추적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음

◦ 질문 : (김용일 의원) 부동산 취득세 세율을 4~5%라고 하셨는데,

한국은 3주택 소유자는 12%의 취득세를 내고 있으나 현재는 완화하

10) CBRE(CBRE GROUP INCORPORATED) : 미국 Dallas에 본사를 두고 있는 Fortune 500와 S&P
500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려는 움직임이 있음. 2022년 호주의 부동산 상승률이 33%라고 하였

는데, 한국은 주택 가격 상승·하락율 계산 시 서울과 지방을 합하여

내기 때문에 7~8% 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특정 지역의 예를 들면

서울시 노원구 등은 40%까지 오른 사례도 확인할 수 있음. 교수님께

서 20년 장기 계획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연구를 한다고 하였는데,

부동산 연구는 단기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정훈 교수) 호주는 지역 특성상 서쪽은 노동자 저소득층이,

동쪽의 해안가 쪽은 화이트 칼라에 고소득자가 많이 사는 경향이 있

음.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주택 정책을 면밀히 펼치기 보다 인

프라, 지하철, 고속도로, 공공시설 등의 확충을 주정부를 중심으로 보

급하며 지역 형평성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정부

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음

질문: (김용일 의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관여를 안하게 되면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정훈 교수) 부동산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정책은 호주의 모

든 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바꿀 수 있음. 주마다 세부적인 지원 방안들

은 짧은 주기로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19 시기에 많은 정책

들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음. 호주는 전체적으로 개혁을 하려면 시

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당여하게 여기고 있음

질문: (김용일 의원) 전세 세금에서 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8%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정책적으로 잘하고 있다 보는지?

답변: (한정훈 교수) 호주는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음. 30년 전

정책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은 현재 30년 전과는 다

른 상황임. 하지만, 지금의 정책을 단기간 내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어려움

◦ 질문 : (박상혁 의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드니는 서울시하고 상



황이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는데, 특히 용도지역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함. 상수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인지, 도시 상황에 따라 유연하

게 조정을 하는 것인지?

답변: (한정훈 교수)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

음.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강남구, 서초구, 구로구, 관악구 등의 용도

지역 기준이 다 다름. 자치구에서 밀도를 결정하는데 주정부랑 협의가

필요함. 특히, 역세권의 경우 예전에는 허가가 나지 않았던 20층 이상

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됨

◦ 질문 : (이용균 부위원장) 한국은 재건축, 재개발 시 조건에 따라 민

간사업자, 공공사업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기부채납을 받는 등의

정책을 하고 있음. 호주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 시 기여도

와 관련한 세부 규정이 있는지?

답변: (한정훈 교수) 호주 역시 민간사업자 등과 사업을 추진할 때

세부 조건을 제시함. 이에 더하여 각종 인프라(지하철역, 공원, 가로

수, 도로 등)를 포함하여 짓도록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규정은 주마다 다 다름. 용적률을 결정할 때, 세부적인 기준을 엄격히

정해놓았으며 건축자재, 건축물 간 거리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지켜야

할 행정 절차 및 확인 사항이 많아 우리나라에 비해 건물을 올리는데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림. 이것이 주택 공급을 더디게 하고 집값 상승

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음

◦ 질문 : (도문열 위원장) 단독주택이 전체 주택 형식의 90%를 차지

한다고 하였는데, 공동주택 보급은 왜 늘리지 않는지?

답변: (한정훈 교수) 호주는 정서상 결혼해서 뒷마당이 있는 주택에

서 아이들과 뛰어노는 이상적 그림이 있음. 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오

면 집값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임



라. 방문 사진 자료

  

  

▲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기관설명 및 이슈 토론과 질의응답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기관방문 단체 사진



6. 오클랜드 남부 웰빙위원회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5. (월)

14:00~15:30

◦ 방문장소 : 오클랜드 남부 웰빙위원회

(South Auckland Social Wellbeing

Board)

※ (주소) Building 2, 19 Lambie

Drive, Manukau, Auckland 2104

- 2016년 설립된 뉴질랜드 사회복지부 장관 산하의 독립형 위원회로,

초기에는 사회투자위원회(social investment board)로 설립되었

으나 새로운 정부(노동당) 이후 사회복지위원회(social wellbeing

board)로 명칭이 변경됨

- 오클랜드 남부 웰빙위원회는 사회복지와 사회정의(예: 경찰)를 담당

하는 2개 섹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의장이 존재함

-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 내 사회복지 시스템을 전반적

으로 검토하고, 무엇이 작동되지 않는지를 파악하여 실행하는 프로

토타입 중심의 기관임

◦ 면 담 자 : Ishani Gupta 매니저 외

◦ 방문목적

- 세계 최초로 웰빙 예산을 도입한 뉴질랜드 사례 청취, 실행기관 관

점에서의 다양한 관점 의견 교환

- 웰빙 예산(Wellbeing Budget)의 정의와 예산 수립 및 실행 기준

- 계획 수립 시 약자의 정의 및 구체적 예산 사용 항목, 웰빙 예산의

성과와 한계점 논의



❚ Ishani Gupta 매니저 약력

❖ 現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South Auckland Social
Wellbeing Board) 프로그램 매니저

❖ 前 Waitematā District Health Board ‘어린이 청소년 보건’
프로젝트 매니저

나. 방문 주요내용 (Ishani Gupta 매니저 발표 요약)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 사업 개요>

◦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는 2016년 13개의 중앙정부 기관과 오클랜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업무 범위는 오클랜드 남부지역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룸

◦ 이곳에서는 0~5세의 영유아와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

으며, 이는 이 시기가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특히 오클랜드 남부지역의 아이들은 주거, 교육, 문화

적 요소에 의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

◦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특징적인 것은 로컬(Local)의 에이전시

(Agency)와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며, 가정의 문제점 발굴이

나 해결 시 기관이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대상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음

◦ 마을의 진정한 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힘, 회복, 책임의 3

요소가 통합되어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유도하

고 유지하기 위해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는 오클랜드 남부지역만 관할하고 있으며, 서

부지역 및 북부지역과는 협업하고 있지 않음. 이는 지역마다 원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

◦ 서울시를 예로 들면, 서울시 내 많은 지역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같

은 문제점과 이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음

▲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 5개년 전략 로드맵

다. 질의 응답

◦ 질문 : (임만균 의원)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와 같은 지역 중심 이

니셔티브(Place Based Initiative, 이하 PBI) 기관이 타 지역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서로 업무적으로 교류가 있는지, 어

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함

답변: (Ishani Gupta 매니저)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는 오클랜

드 남부지역만 관리를 하고 있으며, 타 지역의 웰빙위원회는 그쪽 지

역만 관리를 하고 있음. 즉, 서로에 대한 교류는 많지 않으며 이는 지

역 사회마다 안고 있는 문제점이 다 다르기 때문임

질문: (황철규 부위원장)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를 포함한 PBI 운

영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답변: (Ishani Gupta 매니저) 정부에서 제공하는 PBI 운영과 관

련하여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지역의 PBI가 자체적으로 가이

드라인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 오클랜

드남부웰빙위원회도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각 PBI에게 상당 부분 자율권

을 주고 있음

◦ 질문 : (이병도 의원)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가 생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정부 교체 등이 위원회 설립 계기가 된 것인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2016년부터 정부는 6가지 정책

(주택, 건강, 보건, 교육, 문화, 안전)에 중점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의 형성과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기 위해 본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음.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는 뉴질랜드 사

회복지부 장관 산하의 독립형 위원회이며, 2016년 설립 초기에는 사

회투자위원회로 설립되었으나 2020년 노동당 집권 이후 웰빙위원회

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질문 : (이병도 의원) 이러한 성격의 사업들은 말씀하신대로 정부에

서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성과 지표 수립 및 측정이 어려운

데 어떠한 식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이 업무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성

과가 나기 어려우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5~10년의 장기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음.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가 담당하는 사업은 프로토타입

의 성격이라 보면 됨.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정

부-지역사회-가족 간의 문제점을 찾고 차이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

고 있음.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와 같은 PBI 평가를 위한 다음의 주

요 평가 질문이 있음.

① 협업을 가능하게 하고 집단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PBI 모델

이 얼마나 잘 구현되었는가?



② 공유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작업 방식을 만드는 데 PBI 모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③ PBI 모델은 사회 부문 시스템 변화에 얼마나 잘 기여하고 있으며,

복잡한 문제를 가진 가정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질문 : (박상혁 의원) 서울시에는 약자 동행이라는 사업이 있으며 운

영이 되고 있음. 저희가 좀 더 이해도를 높이고 적용할 부분을 찾고

싶은데, 성공·실패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구체적인 성공·실패사례를 들기는

어려우나, 정부의 정책을 우리 지역의 커뮤니티에 맞게 변화를 준 것

이 우리 위원회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음

◦ 질문 : (박상혁 의원) 위원회에서 실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례

를 하나 설명해줄 수 있는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복잡한 문제를 보유한 가정(한부

모, 저학력·저소득, 가정폭력, 이민자, 마오리가정 등)에서 아이를 임

신했을 때 집중관리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음. 지역 내 30명의 임산부

(수입이 적고,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를

선정하여, 임산부에게 전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각각 1명씩 배치하

여 지원하고 있음. 전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해당 가정 또는 임산

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보고하면, 웰빙위원회에

관여되어 있는 담당 기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을 파견함

◦ 질문 : (김용일 의원)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의 규모와 운영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현재 이 사무실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파견한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두 전략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웰빙위원회는 지역의 에이전시에서 협업

하며, 에이전시를 포함한 전체 인력은 50여 명 규모임



◦ 질문 : (서상열 의원) 정부 조직 내 기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인지 궁금하며, 예산상 운영비와 사업비, 인건

비 등 예산 확보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는 뉴질랜

드 사회복지부 산하의 독립 위원회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모두 관련 중앙정부, 지방정부 소속이며,

위원회 예산은 사회복지부에서 직접 지원함. 연간 운영 예산 외에 신

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관련 기관으로부터도 예산을 별도로 배정받아

서 집행하게 됨.

◦ 질문 : (박영한 의원) 예산수립 기준 및 집행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는 중앙정

부로부터 연간 250만 뉴질랜드달러11)를 운영비로 지원 받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 집행 기준을 따르고 있음

◦ 질문 : (서상열 의원) 정부의 정책을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에서 자

체 변형을 시켜 지역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의 결정

정책을 어떤 권한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여기 소속 직원이 정부 직원이기

때문에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행 방식을 부처에 제안할 수 있

으며, 정부 정책 수립에 참여하여 지역의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

을 개진할 수 있음

◦ 질문 : (이용균 부위원장) 오클랜드 남부지역12)은 가족 문제 이슈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 본 위원회를 설립했는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이 지역의

주요 현안이 맞으며, 위원회 설립 시 가정 문제 해결을 위원회의 가장

11) 2023년 5월 기준 22억 원 정도

12) 오클랜드 남부지역은 오클랜드 시에서도 저소득층 주거지에 속하며, 이민자, 마오리족 등의 거
주비율이 높고 가정폭력이 지역 내 사회문제로 대두됨



중점적인 역할로 상정하였음. 이 지역의 사람들은 주택 보유 비율도

적고 정규 교육 수혜자도 적으며, 경제활동 인구도 적은 편임. 건강 보

건에 대한 지원 수준도 낮아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요하고 있으므로,

지역 가정의 빈곤 해결을 위해 위원회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질문 : (도문열 위원장) 위원회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어

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가족에 전달되고 있는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현재 위원회에서는 7개의 프로젝

트를 진행 중이며, 모두 0~5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50여 명의 지

역 에이전시가 직접 가족과 연락하여 문제를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함. 다른 지역의 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업

을 진행하고 있음

◦ 질문 : (김영철 의원) 6세 이후의 아이들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위원회가 0~5세 아동을 주 대상

으로 한 것은, 이 시기 아동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임. 이 시기

를 놓치면 같은 문제라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예산과 노력이 소요됨.

위원회는 13세 이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가정폭력 등 기타 문제

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질문 : (이병도 의원) 위원회의 주무부처는 어디이고, 13개의 연계

된 정부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뉴질랜드 사회복지부가 주무부처

이고, 경찰, 주택, 사회복지, 교육부, 태평양 관리, 마우리족, 법무부,

수집부, 지역정부 등이 관여하고 있음. 에이전시와 마우리족이 같이 협

업으로 관리 커뮤니티로서 일을 하고 있음.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에

서는 특히 마우리족 커뮤니티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관련 사업 실행

시 오클랜드 시청과도 협업을 함. 위원회는 마우리와 시청을 연계하는

중간 매니저 역할도 담당함



◦ 질문 : (서준오 의원) 현재 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앙

정부에서 파견하여 순환보직 형태로 근무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일을 하도록 정부가 별도 채용한 인력인지?

답변 : (Ishani Gupta 매니저) 위원회에는 사회복지부, 경찰, 주

택, 사회복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서 파견한 인력과 별도 채용한 인

력이 함께 일하고 있음. 지역 프로젝트 매니저는 보건복지 관련 학위

를 취득하고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 업무를 위해 채용되었으며, 별도

채용된 인력의 부서 이동은 없음

라. 방문 사진 자료

  ▲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 기관설명 및 이슈 토론과 질의응답



▲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 Ishani Gupta 매니저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외공무 시찰단의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 기관방문 단체 사진



Ⅴ 현 장 방 문  내 용

1. 달링 하버 (Darling Harbour)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2. (금) 14:00~16:00

◦ 방문장소 : 달링하버 (Darling Harbour Sydney NSW 2000)

나. 방문 주요 내용13)

(1) 방문목적

◦ 지역 변화에 따라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재개발 전략을 수립

하고 시행했는지 확인

◦ 서울시의 구도심·노후 쇠퇴지역에 대한 시사점 발굴

13) https://www.darlingharbour.com/ 달링하버 공식 홈페이지 내 역사 내용 일부 발췌 가공

코클베이(Cockle Bay)의 초기 모습. [John Eyre, 1813년]
출처: https://www.darlingharbour.com/ 달링하버 공식 홈페이지

https://www.darlingharbour.com/


(2) 지역 발전 역사 및 현황

◦ 달링하버는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시드니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서쪽 외곽에 위치한 항구임

◦ 세계 3대 미항 중의 하나로 꼽히는 호주 시드니는 1788년 영국 정착

민이 도착하면서 도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당시 시드니는 바다가

육지 깊숙이까지 파고들어 자연적으로 항구조건을 갖추어 방파제나 인

공시설이 없이도 항구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정착민에게

는 가장 이상적인 터전이기도 하였다. 초기 정착민들은 현 달링하버를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긴 만이라는 뜻으로 롱 코버라고 불렀으며 이후

코클베이로 개명되었다. 1800년대 초에 들면서 현재의 달링하버 서

쪽에 해당되는 피어몬트 지역이 피크닉 장소로 인기가 있었으며 달링

하버 동쪽에 해당되는 코클베이에 최초의 정박시설이 이 시기에 설치

되었다. 이 정박시설은 파라마타와 북부해안의 목재를 시내 시장으로

이동하는 하역장으로 활용되었다. 1826년 NSW주 9대 총독인 랄프

달링경의 이름을 따서 달링하버로 정식 명명되었으며 차츰 호주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구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 19세기에는 산업 혁명 기술,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함

- 1890년대 소규모 산업에서 창고 및 양모 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1900년대는 이곳에 수십 개의 부두가 건설됨

◦ 1930년 대공황을 기점으로 산업 역사 종결 위기에 처함

-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무렵에는 항구 및 주변 산업지역이 크게 쇠

퇴하게 되며, 달링하버의 번성했던 산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함



◦ 정부 주도로 쇠퇴한 구도심의 탈바꿈 유도, 시드니를 대표하는 도시

재생 사례로 재탄생함

- 1984년 뉴사우스웨일스州 총리는 달링하버 재개발을 통해 시민들에

게 이 공간을 개발하여 반환하겠다는 발표하였으며, 달링하버 연안으

로의 접근성 증대를 위해 방치되고 노후한 산업용지 54ha를 대상지

로 사업계획을 수립함

- 1998년 10월 200주년 기념행사에 맞추어 달링하버를 공식 개장하며

시드니의 새로운 명소가 됨

- 특히, 수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환경 보전을 위해 인접 건축물에

대한 높이 규제를 실시, 성공적인 워터프론트(Waterfront)경관 연출

- 박물관, 상점, 레스토랑, 호텔 등 다양한 여가시설이 자리를 대신 차

지하였으며, 현재는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도 역할을 하고 있음

- 다양한 교통수단 확보로 접근성 향상 도모. 특히 육상 교통 수단인

모노레일과 버스 등을 물론 수변공간으로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수상

택시 등을 도입하였음

  

▲ 달링하버(Darling Harbour)의 킹 스트리트(King Street) 해안 부둣가 전경



(3) 정책적 시사점

◦ 과거 번성했던 산업 및 무역이 쇠퇴함에 따라 계획적인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본래 기능과는 차별화되고 지역의 수요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지역 기능 변화 유도 정책을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

◦ 도시재생 대상지의 물리적 변화는 물론 다양한 축제 및 이벤트를 기

획하여 변화롭고 다채로운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함

◦ 수변공간이라는 특징을 살린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개발 및 이용 확산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함

◦ 또한, 인근의 하버 브릿지(Harbour Bridge)는 달링하버와 함께 시드니

최고의 관광 명소로 손꼽히고 있으며, 새해 기념행사 불꽃놀이와 함께

직접 다리에 보행자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음

▲ 하버 브릿지(Harbour Bridge)와 인근 수변 관광자원 전경



  

  

▲ 달링하버(Darling Harbour)의 마켓(Market Street) 중심지 전경



2. 로얄 보타닉 가든 (Royal Botanic Garden)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0. (수) 13:30~15:30

◦ 방문장소 : 로얄 보타닉 가든 (Mrs Macquaries Rd, Sydney

NSW 2000)

나. 방문 주요 내용14)

(1) 방문목적

◦ 녹지공간 외에 다양한 기능의 결합을 통해 지루하고 방치될 수 있는

도심 녹지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 서울 도심 내 조성된 다양한 녹지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해 사례를 정리

하고 적용 방안에 대해 고찰 필요

(2) 지역 발전 역사 및 현황

◦ 로얄 보타닉 가든15)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시드니 서쪽 팜 코브

(Farm Cove)지역에 위치

◦ 최초 호주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워레인16) 지역을 농장으로 개간

- 1788년 아서 필립 선장이 이끄는 11척의 영국 선박이 보타니 만

(Botany Bay)에 도착,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며, 워레인 지역으로 이동

- 당시 선박에는 영국, 아프리카, 미국, 프랑스, 죄수 775명을 포함한

약 1,500여 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전해짐

- 이 지역은 첫 번째 식민지 농장으로서 개간되며 식량 공급을 시작하려

14) https://www.rbgsyd.nsw.gov.au/ 로알 보타닉 가든 공식 홈페이지 내 역사 내용 일부 발췌 가공

15) 로얄 보타닉 가든의 정식 명칭은 시드니 왕립 식물원(Royal Botanic Garden, Sydney)

16) 당시 워레인(Warrane) 지역은 현재의 시드니 만(Sydney Cove)임

https://www.rbgsyd.nsw.gov.au/


했으나, 당시 유럽에서 가져온 커피, 밀, 보리, 옥수수 등은 기후와

땅이 맞지 않아 실패로 끝남

◦ 맥쿼리17) 주지사에 의해 최초 식물원으로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함

- 농작물 재배가 실패로 끝나고 당시 5대 총독이었던 맥쿼리 주지사는

1810년경 용도를 변경, 최초 식물원으로서 형태가 만들어짐

- 군인이자 정원사였던 찰스 프레이져(Charles Fraser)가 1817년

식물학자로 임명되고, 1821년 식물원의 초대 감독관이 되며 본격적

으로 식물원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

◦ 로얄 보타닉 가든에서 남반구 최초의 세계 박람회를 개최함

- 1879년 세계 박람회 전시를 위해 보타닉 가든 부지 내 지어진 가든

팰리스(Garden Palace)는 국가의 과학, 경제, 문화적 풍요로움을

과시하고 상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됨

◦ 도심 녹지공간으로서의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으로 이용 범위를 확장

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 1960년 식물원의 연구시설이 호주 내 식물학 선두 시설로 자리매김

- 1988년 호주 200주년 기념행사 개최

- 2016년 시드니 왕립 식물원의 설립 200주년 기념행사 개최

(3) 정책적 시사점

◦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녹지공간을 식물 연구시설 조성, 박람회 개최,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여 활용도를 높인 정책 사례에 해당함

◦ 도심 녹지공간에 역사성과 장소성을 부여하여 대규모 관광지로 조성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녹지공간의 상시 개방을 통해 시

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가능함

17) 제5대 총독, 라클란 맥쿼리(Lachlan Macquarie)



  

  

▲ 로얄 보타닉 가든(Royal Botanic Garden, Sydney) 전경



3. 더 록스 마켓 (The Rocks Market)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1. (목) 13:00~15:00

◦ 방문장소 : 더 록스 마켓 (Argyle & George St The Rocks, Sydney)

나. 방문 주요 내용18)

(1) 방문목적

◦ 과거 번성했던 쇠퇴 주거지의 재개발 정책과 기능 확장 유도 내용 확

인 및 유지관리 방안 점검

◦ 마을 내 도보 체험 코스의 관광 상품 개발 및 관련 상업 시설 확인

(2) 지역 발전 역사 및 현황

◦ 더 록스 마켓은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시드니 코브(Sydney Cove)와

서큘러 키(Circular Quay)의 서쪽 해안 지역에 위치함

◦ 시드니 최초의 식민지 정착민들이 주거지를 형성한 곳으로, 호주 초기

이민자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임

- 바위가 많은 경사면에 마을을 형성하고 있어 더 록스(The Rocks)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됨

- 19세기 중반까지 이곳은 오두막집, 호텔, 매춘 업소 및 창고가 늘어선

구불구불한 거리와 쥐가 많은 동네였으며, 선원과 매춘부, 노동자 가족들이

모여 살았다고 전해짐

◦ 흑사병 유행을 계기로 마을이 철거되며 이미지 전환기를 맞이함

18) http://www.visitsydneyaustralia.com.au/, https://kr.sydney.com/ 홈페이지 내 내용 발췌 가공

http://www.visitsydneyaustralia.com.au/
https://kr.sydney.com/


- 1900년대 흑사병19)의 유행으로 빈민촌은 철거되며 악명 높았던 뒷골목

구석진 공간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후 새로운 길과 건물들이 들어서며 낡고

노후하며 위험했던 이미지를 탈피하게 됨

◦ 20세기 중반 경제 호황기를 맞아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 과거의 특

징과 매력을 보전한 재개발이 추진됨

- 1960년대 호황기를 맞아 더 록스 지역이 재개발 기회를 맞이하여 이곳의

특징과 매력을 살려 재개발 계획이 수립됨

◦ 현재 성공적인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현재는 관광 명소로 급부상함

- 자갈이 깔린 골목길과 카페,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술집 등이 존재하며

연중 이벤트 개최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명소로 발돋움

- 이곳에는 현재 호주 현대 미술관, 아가일 갤러리, 더 록스 디스커버리

박물관 등의 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팝업 프로젝트의 많은 공예가와 시

인, 장인 또한 활동하고 있음

(3) 정책적 시사점

◦ 우범지대로 인식되던 주거지의 특징과 매력을 살린 관광 상품화 개발은

물론, 다양한 상업 시설 및 이벤트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탈바꿈한 정책 사례에 해당

◦ 역사도심 재생과 관광명소화와 더불어 ‘더 록스 워킹 투어 (The

Rocks Walking Tours)’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관광 프로그램으

로 시사점 주고 있음

※ 본 투어는 ’휠체어, 장애인도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는 코스‘로도 알려져 있어 실제

몸이 불편한 관광객도 많이 참여 하는 것으로 확인

19) 흑사병(Bubonic plague), 페스트라고도 불렸으며 강력한 전염성을 가졌으며 과거 유럽에 창궐
했던 전염병으로 악명이 높음



  

▲ 더 록스 마켓 안내문(왼쪽)

& 최초 정착촌 형성 기념 대형 기념비(First Impression)(오른쪽)

  

  

▲ 더 록스 역사지구 및 상점가 모습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현지 시찰 모습



4. 바이덕트 하버 & 윈야드 쿼터 (Viaduct Harbour & Wynyard Quarter)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5. (월) 16:00~17:00

◦ 방문장소 : 바이덕트 하브 & 윈야드 쿼터 (Viaduct Harbour &

Wynyard Quarter Queen Street, Auckland)

나. 방문 주요 내용20)

(1) 방문목적

◦ 과거 선착장, 창고 및 석유 저장 시설과 같은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장기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상업+주거+여가의 복합 기능을

도입한 사례 확인

(2) 지역 발전 역사 및 현황

◦ 현재 윈야드 쿼터(Wynyard Quarter)로 알려진 서부 매립지역은

오클랜드 항만국의 전신인 오클랜드 항만 위원회(Auckland Harbour

Board)에 의해 점진적으로 건설되었으며, 1930년에 매립지로서 건

설이 완료됨

◦ 초창기 이곳은 목재 무역업을 위주로 활용되었으나 이후 석유화학 저

장고로 사용되기 시작함

◦ 이후 지역의 연료 공급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연료 저장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공간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됨

20) https://www.wynyard-quarter.co.nz/about-wynyard-quarter/ 윈야드 쿼터 소개 홈페이지 내 역사
내용 일부 발췌 가공

https://www.wynyard-quarter.co.nz/about-wynyard-quarter/


◦ 2005년에 오클랜드 항구는 30여 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서부

개발의 초석을 마련. 2007년에는 윈야드 쿼터의 개발을 감독하기 위

해 Sea+City Projects 설립

◦ 2011년 도심 속 공원을 포함한 수변 공간을 활용한 워터프론트

(water front) 개발 등 공공공간 마련과 함께 주거 및 업무 지역 등

복합시설을 개발하여 수변공간 자원을 활용한 문화 공간을 조성함

◦ 이곳은 주요 스포츠 행사를 주최하며 지역 이미지를 발전시켜 왔으며

2015년 이후에는 지역 개발업자 주도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

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은 2025년에 완료될 예정임

◦ 또한, ‘시티 센터 마스터 플랜 2020’으로 동부의 바이덕트 하버

(Viaduct Harbour)와 연계된 장기 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 중

▲ 시티 센터 마스터플랜 2020(City Centre Masterplan 2020)의 워터프론트 계획

출처 : https://www.aucklandccmp.co.nz/transformational-moves/transformational-move-8-harbour-edge-stitch/

https://www.aucklandccmp.co.nz/transformational-moves/transformational-move-8-harbour-edge-stitch/


(3) 정책적 시사점

◦ 과거 노후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오클랜드시와 오클랜드 지역협의

회가 공동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 지역 혁신과 공간 활용에 대한

초석을 마련한 사례

◦ 30년 이상 장기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수립 및 실행으로 점진적 용도

전환 및 기능 복합화를 실현함

◦ 인근 지역과의 복합 연계 워터프론트(water front) 개발로 지역경제

및 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윈야드 쿼터(Wynyard Quarter) 안내문 및 상업 시설 전경



  

▲ 바이덕트 하버(Viaduct Harbour) 안내문 및 수변 공간 전경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현지 시찰 모습



5. 오클랜드 홉슨빌 포인트 (Auckland Hobsonville Point)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5. (월) 17:00~18:00

◦ 방문장소 : 오클랜드 홉슨빌 포인트 (Launch Road, Bomb

Point Drive, Hobsonville, Auckland 0618)

나. 방문 주요 내용21)

(1) 방문목적

◦ 과거 공군 기지였던 부지를 활용하여 오클랜드 북서부 지역의 새로운

거주지역 조성에 대한 사례 확인

(2) 지역 발전 역사 및 현황

◦ 카탈리나 베이(Catalina Bay)의 홉슨빌 포인트는 지역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이전의 공군 보호구역이었던 카탈리나 수상 비행기에서

이름이 유래됨

◦ 이곳의 개발은 원래 건물 중 일부를 용도변경하거나 복원, 활성화 하는

방식으로 역사적인 요소를 접목하여 현대적 주거지를 조성하며 독특한

풍경을 만들 수 있었음

◦ 이곳은 1.8ha 규모의 해변 마을로 개발되고 있으며, 소매, 접객시설,

상업 및 주거 기능의 복합 기능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이곳은 오클랜드 중심지(CBD22))에서 1lkm떨어져 있으며, 페리,

버스, 고속도로와도 연결되어 다양한 수단으로의 접근성 또한 우수함

21) https://www.beehive.govt.nz/sites/default/files/1.Fact-sheet-Hobsonville-Point.pdf,
https://www.catalinabay.co.nz/about 오클랜드 홉슨빌 포인트 관련 내용 일부 발췌 가공

22) CBD : Central Business District

https://www.beehive.govt.nz/sites/default/files/1.Fact-sheet-Hobsonville-Point.pdf
https://www.catalinabay.co.nz/about


(3) 정책적 시사점

◦ 이곳 홉슨빌은 뉴질랜드 정부의 어포더블 하우징23)(Affordable

housing) 정책 자원에서 만들어진 신도시이며, 과거 공군 기지였던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지역임

◦ 이 지역은 인근 지역에서 거래되는 주택 가격과 비교하여 최대 20%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청년, 신혼부부와 같이

경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평가됨

▲ 홉슨빌 포인트 계획(Hobsonville Point Concept Plan)

출처 :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Hobsonville-Point-illustrative-Concept-Plan-Ho

bsonville-Land-Company-2017c_fig3_336709582

23)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도심부 사무 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 저·중 소득자를 위한
주택 공급 방식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Hobsonville-Point-illustrative-Concept-Plan-Hobsonville-Land-Company-2017c_fig3_336709582
https://www.researchgate.net/figure/Hobsonville-Point-illustrative-Concept-Plan-Hobsonville-Land-Company-2017c_fig3_336709582


  

▲ 홉슨빌 포인트(Hobsonville Point) 개발지구

▲ 홉슨빌 포인트(Hobsonville Point) 인포메이션 센터 및 카탈리나 베이(Catalina Bay) 전경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현지 시찰 모습



6. 가버먼트 가든스 (Government Gardens)

가. 방문 개요

◦ 방문일시 : 2023. 5.14. (일) 17:00~18:00

◦ 방문장소 : 가버먼트 가든스 (Oruawhata Drive, Rotorua 3010)

나. 방문 주요 내용24)

(1) 방문목적

◦ 과거 식민지 시대의 관청 건물을 개조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및

관광 시설로 활용한 사례 확인

(2) 지역 발전 역사 및 현황

◦ 1800년대 후반에 현지 부족이 왕실에 기증한 이 땅은 공공기관으로

활용되었으며, 다양한 식물을 포함 온천지대에 속한 위치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

◦ 뉴질랜드 정부는 1908년 이 부지에 큰 목욕탕을 만들었으며, 뉴질랜드

정부가 관광 산업에 투자한 첫 번째 사업으로 알려져 있음

◦ 블루 배스(Blue bath)는 뉴질랜드 내에서도 유명한 건물로, 지열 온천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1931년에 오픈함

◦ 정원 부지 내에는 로토루아 박물관이 있어 토착 부족인 마우리족의 문화에

관한 다양한 전시회, 갤러리 및 영화 체험 등이 있음

(3) 정책적 시사점

◦ 과거 관공서 건물과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 및 지역 문화시설로서 개조

한 사례로, 쇠퇴 도심의 공공시설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유의미한 시

사점을 제시함

24) https://www.heritage.org.nz/list-details/7015/Rotorua%20Government%20Gardens%20Historic%20Area
가버먼트 가든스 관련 내용 일부 발췌 가공

https://www.heritage.org.nz/list-details/7015/Rotorua%20Government%20Gardens%20Historic%20Area


  

▲ 정부 정원 (Government Gardens) 현지 답사 사진



[붙임자료.1]

라이드 시의회(City of Ryde) 자료















[붙임자료.2]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자료











[붙임자료.3]

뉴사우스웨일스주립대학교 한정훈 

교수 자료
※ 발표자 요청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해 발표자료의 일부만 인용









[붙임자료.4]

오클랜드 남부 웰빙위원회 자료











SASWB(South Auckland Social Wellbeing Board) Success Framework



[붙임자료.5]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활동국(기관) 호주·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도문열 위원장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견

○ [도시계획국]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엄격

하게 관리 중, 최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대대적 개보수 단행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1959년 착공 후 14년 만인 1973년에

완성되었으며, 2007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주정부 예산, 기금

등을 활용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 관리, 안전관리 중

- 개관 50주년에 맞춘 개보수 공사에 따라 지하~지상6층까지 단

하나의 계단도 거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BF 설계를 도입함

⇒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 시 약자를 배려한 BF 디자인 도입

및 엄격한 기준에 따른 세계적인 랜드마크 건축물 관리 필요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지역 기반 이니셔티브(PBI)를 도입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해결 할 수 있는 정책 토대 마련

- 뉴질랜드 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위원회가 스스로

발굴·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오클랜드남부

웰빙위원회는 5세 이하 영유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룸

⇒ 서울시 약자와의동행 사업 추진 시 市는 가이드라인을 계획

하고 각 자치구 현안에 맞는 정책결정 자율성 부여할 필요

○ [균형발전본부] 시드니는 달링하버 재개발을 통해 수변공간을

재창조하고 쇠퇴한 구도심의 탈바꿈을 유도함

⇒ 시드니의 성공적인 워터프론트(waterfront) 경관 연출, 다

양한 교통수단(모노레일·버스·수상택시) 확보, 중심지 연계

전략을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반영할 필요



활동국(기관) 호주·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황철규 부위원장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견

○ [디자인정책관] 문화시설의 사회적 약자 대상을 위한 설계 기법 적용

- 뉴사우스웨일즈 주립미술관(Art Gallery of NSW) 건축설계 시,

일반인에게 공간을 개방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계단 없이 전체 관람이 가능하도록 설계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구체화 및 점검 세부화

계획 마련 필요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사회적 약자 지원 기구에 대한 지원 방식

- 오클랜드 남부 웰빙위원회 등의 PBI(Place Based Initiative)

운영 관련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부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지역의 PBI가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중앙정부는 각 PBI에게 상당부분 자율권 부여

⇒ 서울시 자치구간 사회적 약자 지원기구 운영 시, 지원기구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지역별 맞춤형 특성화계획 수립이 가능

하도록 유도할 필요성 제기

○ [균형발전본부] 녹지공간 활용에 따른 인근 시설과의 연계 및

다양한 도시기능 확장 사례

- 로얄 보타닉 가든 내 식물 연구시설 조성, 박람회 개최, 기념행사

등의 개최로 녹지기능 이외에 다양한 활동기능 도입

⇒ 서울시 도심 녹지공간에 역사성과 장소성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 접목 필요



활동국(기관) 호주·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이용균 부위원장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견

○ [도시계획국] 호주도 민간사업자 참여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

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 등으로 기여하도록 함

- 호주는 민간사업자와 사업 추진 시 세부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결정하되, 각종 기부채납(지하철역, 공원, 가로수, 도로 등)을

포함하여 짓도록 계약하며, 세부사항 조율과 행정 절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는 요인이 됨

⇒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는 빠른 주택공급의

방편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 인센

티브에 따른 기여도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야 할 것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뉴질랜드는 ‘웰빙’과 ‘사회적 약자’에 대

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웰빙예산’을 도입함

-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웰빙예산을 도입하였으며 모든 예산에

‘웰빙’ 성과지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정부 정책이 뉴질랜드 국민의

웰빙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약자동행지수’ 개발에 앞서 서울시가 정의하는 ‘사회적 약

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약자동행지수’의 정책 평가지표로서의 활용도 제고할 필요

○ [균형발전본부] 시드니 더 록스 마켓은 쇠퇴한 구시가지 역사

문화 유산 발굴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 도시재생 사례

⇒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재생 재구조화’

로 인해 역사문화 도심 재생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역

사문화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재고할 필요



활동국(기관) 호주·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김영철 의원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견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다문화 노동자의 임금 격차 해소 방안

- 호주는 백인과 다문화 노동자 간에 교육·기술 수준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큰 편인데, 정부 보조금으로 집단 간 생활격차 해소

위해 노력

⇒ 우리나라도 세율구조 정비 등을 통한 재원 확보로,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정비 필요

○ [균형발전본부] 토지 효율화를 위한 도시계획 정책 방향 정립

- 호주 도시계획은 가용토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프라 건설의

집약화 유도를 통해 인구의 90% 이상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음

⇒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제시된, 대중교통 중심

토지이용계획기법(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의

적극적 유도 필요

○ [균형발전본부]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서민주거단지

(Affordable Housing) 조성

- 오클랜드 홉슨빌 포인트는 과거 공군 기지였던 부지를 어포더블

하우징 정책 차원에서 신도시로 조성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 공공주택 조성 시, 지방정부와 제3섹터 커뮤니티 사업자의

파트너십(LP, Limited Partnership in collaboration with a

third sector provider) 도입 등 새로운 개발방식 검토 요청



활동국(기관) 호주·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김용일 의원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견

○ [균형발전본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여와 부작용 완화방안 마련

- 호주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직접 개입은 지양하고

있으며,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식의 간접 지원을 하고 있음

⇒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직접 개입과 더불어 간접 지원 방식에

대한 별도의 지침 마련하여 직접 지원에 따른 부작용 완화

방안 마련 고려 필요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앙 정부의 운영 전략

- 중앙 정부는 상당 부분 지역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지역에 따라

다른 사회적 약자의 특성·비율에 맞춘 자체 가이드라인 수립 유도

⇒ 서울시(중앙 정부)는 자치구(지역)에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사업

운영계획 수립 시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과 자율권을 유도

할 필요

○ [미래청년기획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규 택지 조성

- 뉴질랜드의 홉슨빌 포인트(Hobsonville Point)는 과거 공군 기지

부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주거지를 조성,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공급 실현

⇒ 주거지가 아닌 기타 용도로 사용된 부지에 대한 거주지 조

성 가능성에 대한 서울시 가용용지 검토 필요



활동국(기관) 호주·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박상혁 의원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견

○ [디자인정책관]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랜드마크 건설 시, 장기

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요소

- 호주의 경우 오페라하우스를 보러 관광객들이 대거 방문, 대한민

국 수도 서울에도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랜드마크 건설이 필요함

⇒ 랜드마크가 되는 시설물 디자인의 경우, 미래지향적이고 과

감한 디자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문화정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 관련 업무

를 담당해 본 지도부가 필요하며, 문화센터의 재단장 사업 또

한 중요함(하드웨어적 요소). 또한 경제적·물리적·문화적 환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안(소프트웨어적 요소)

을 마련해야 장기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음

○ [도시계획국] 호주 시드니의 용도지역 결정 방법에 대한 방안

- 시드니와 서울은 도시계획 정책이 상이함, 시드니의 장점을 서

울에 반영하면 세계 도시적인 요소를 갖출 수 있음

⇒ 연방정부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국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만

을 제공하여, 주정부마다 독자적인 법령에 의해 도시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도 첫째, 도시계획은 시대적 상

황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추진되어야 함. 둘째, 도

시계획은 필요시, 수정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요소가 마련되어

야 함. 셋째, 도시계획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사회시

스템의 형평성에 의해 계획되어야 함



활동국(기관) 호주·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박영한 의원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견

○ [디자인정책관] 시드니오페라하우스 등 랜드마크 건설 시 고

려된 ‘경관에 대한 설계’의 필요성

- 호주 내 시드니오페라하우스 내부에서 바라보는 외부 경관의 모습

은 설계 시작 단계에서부터 고려된 부분으로 보임

⇒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개관 50주년을 맞춰, 지난 10년동안

순차적으로 보수 작업을 진행(장기적 진행). 또한 사무공간과

외부 경치의 아름다움은 신축 당시부터 외부 지형과의 조화

를 고려하여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하며, 지형을 그대로 살

리는 건축 설계와 외부 경치를 공간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호주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사례, 사

회적 문제와 이슈에 대한 극복 방안

- 서울시는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 사회로 발전하게 되었

고 국제 사회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외국인들의 유

입으로 다문화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

⇒ 서울시는 대한민국 수도로서, 이민자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인식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

야 함. 또한 모든 민족을 포용할 수 있는 다민족 정책을 수

반하며, 이민자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다민족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활동국(기관) 호주·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서상열 의원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견

○ [도시계획국] 수변공간을 활용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

진 시 호주 오페라하우스 벤치마킹 전략 구상

- 호주는 전반적으로 한국 영화계 발전에 큰 영감을 얻고 있음.

K-영화산업이 그랬듯이 오페라하우스도 구상 당시 몇 십년 후

문화와 관중 의식과 특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바 있음

⇒ ‘한강 르네상스 2.0’ 추진으로 세계 5대도시 진입을 목표하는

만큼 향후 서울의 테마와 경제·문화·관광 수요 예측을 우선적

으로 진행하는 등 호주 사례 벤치마킹 검토 필요

○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지역별, 특성별 사회적약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호주 정부와 지원 기관 간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사례 검토

- 남부지역만 관할하는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는 지역 특성별

사회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관리·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지역 특성별 핀셋형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자치구 내 기관

이 주가 되어 움직이고 시가 협조하는 ‘다운탑’ 방식의 체계를 도

입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활동국(기관) 호주·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허훈 의원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견

○ [도시계획국·디자인정책관] 시민과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는

랜드마크 조성 및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축물 관리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건립은 랜드마크 문화시설에 대한 시대의

요구와 시민의 열망에 따른 것으로, 이는 건축물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작용함

- 또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연식(50년) 대비 내·외부 관리

수준이 뛰어나, 서울시 랜드마크 건축물 관리 시 참고할 필요

⇒ 서울시 대표 랜드마크(제2세종문화회관·DDP 등) 조성·운영

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要
※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 및 건립 기금 마련,

DDP 등 서울시 랜드마크 관리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

○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호주 내 새로운 사회문제 대두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제기

- 호주 내 가정폭력, 백인과 원주민 간 빈부격차 문제 등이 오래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학교 내 폭력 및 마약, 높은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 등이 최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됨

⇒ ▴ 정치·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유동적으로 ‘약자’ 개념 적용,

▴ ‘약자’의 개념 확대 시 사회문제 야기 가능성이 있는 이슈

또는 집단을 선제 발굴하여 한시적으로 시범지원 할 필요



활동국(기관) 호주·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서준오 의원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견

○ [균형발전본부] 시드니 달링하버는 수변공간 복합개발을 통한 지

역 균형 발전 계획 사례로, 서울시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서울 내 하천은 한강과 지천을 비롯해 총 61개이며, 하천·지천은 서울

시 곳곳을 관통하는 중요한 생태·문화 자원이므로,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조성 계획 수립 시 생태·문화자원을 살리는 형태로 계획을 다변화 필요

⇒ 서울시 하천·지천 수변개발이 단순한 카페 공간 조성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해당 하천·지천의 역사성, 특징을 반영하여 다양한 콘

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특구처럼 만들어져야 함. 수변개발과 동시

에 이용인구 유입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

할 수 있는 생태환경 보존지역 지정도 필요

○ [도시계획국] 오클랜드 홉스빌은 군사 기지 용지 등을 활용한

주택지 조성과 관련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사례

- 서울시 내 군 부지, 공공이관 이전으로 인해 생기는 부지 활용방안에 대

한 서울시의 고민이 필요하며, 이전시기와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사

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난개발을 막고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규제 수단

도 함께 필요함. 또한 주변 지역 주민, 자치구 등 이해관계자들과

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함



활동국(기관) 호주·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이병도 의원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견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는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 협업하는 구조
-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는 사회복지부장관 산하 독립형위원회로,

13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인력이 파견되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뉴질랜드는 정권 교체(노동당) 이후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위원회(social wellbeing board)를 운영하며

상향식(bottom-up)의 정책 의제발굴과 문제해결 시스템을

도입함. 서울시도 각 자치구에 유사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

○ [디자인정책관]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은 다양성을 포용한

공간 디자인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유의미
- 사회적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 애보리진(원주민)

문화와 융합된 전시 구성, 지역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 예술과와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

⇒ 전시기획 시 다양성 포용 측면을 고려하고, ‘서울은 미술관’

사업에서 중단된 시민참여 문화예술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

○ [도시계획국] 뉴질랜드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 계획 수립을 통

해 공군기지였던 부지를 활용한 지역 혁신 공간 개발 사례
- 홉슨빌은 뉴질랜드 정부의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정책으로 만들어진 신도시이며, 인근 대비 최대 20% 저렴한

주택가격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으로 평가됨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할 필요



활동국(기관) 호주·뉴질랜드

활동 목적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해외 우수정책 및 사례 벤치마킹

활동 기간 2023. 5. 9. (화) ~ 5. 16. (화)

활동자
성  명 임만균 의원

소  속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검  토  의  견

○ [디자인정책관]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은 문화예술 공간

설계 시 기존 지형 보존과 다양성 수용에 중점을 둠

- 서울시도 향후 디자인 건축물이나 미술관 건립 시 다양성 수용을

위한 UD(유니버셜디자인)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현재 공공건축물에는 UD(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가 증가하

고 있음. 노인 인구의 증가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가 확대되고 있어 실제 주거단지로 UD(유니버설디자인)가 확

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함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오클랜드남부웰빙위원회는 사회적약자

지원에 대한 타 지역과의 교류 프로그램 사례

- 현대 사회의 문제는 세계적이며 동시에 지역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사회적약자에 대한 접근은 거시적인 접근과 동시에 지역

차원의 세밀한 접근이 필요함

⇒ 서울은 자치구라는 독특한 지방자치단체의 층위가 존재함.

일정 부분 서울시가 자치구에 예산과 함께 권한을 이양하여

자치구의 문제해결력을 키워야 함. 자치구마다 인구, 거주

환경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함



[붙임자료.6]

예산 집행내역



 집행예산 : 금 72,169,648원

❍ 의원여비 : 금 47,272,416원

- 산출내역 : 3,939,368원×12명 = 47,272,416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원국외여비(205-04)

❍ 공무원여비 : 금 15,547,232원

- 산출내역 : 3,886,808원×4명 = 15,547,232원

- 예산과목

▸의정담당관,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상호결연도시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

국외업무여비(202-03) : 13,600,000원‬

▸의회사무처 도시계획균형전문위원실,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경비, 여비, 국외업무여비 (예산편성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1,947,232원

❍ 사무관리비 : 금 5,100,000원

- 전문가 초청 간담회 수당 : 200,000원

- 통역비 : 2,500,000원

· 일반통역비(현장방문 등), 자문료 및 전문통역비(기관방문 등)

- 기타 인쇄비, 준비물품 구입비 등 : 2,400,000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상호결연도시 및 국제회의 참석, 사무관리비(201-01)

❍ 의정운영공통경비 : 금 2,000,000원

- 방문기관 기념품 구입, 간담회 개최 등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 시책업무추진비: 금 2,250,000원

-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국

내·외 교류사업, 해외상호결연도시 및 국제회의 참석,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 여비 내역

성 명 집행액
예산액

(한도액)

준비금
(비자발급
,여행자
보험)

항공료
체 재 비(달러)

소 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계 62,819,648 62,819,648 1,600,000 27,358,400 33,861,248 5,676,480 18,921,600 9,263,168

도문열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황철규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이용균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김영철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김용일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박상혁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박영한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서상열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허 훈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서준오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이병도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임만균 3,939,368 3,939,368 100,000 1,709,900 2,129,468
(＄1,620.6)

367,920
(＄280)

1,182,600
($900)

578,948
($440.6)

조성준 3,886,808 3,886,808 100,000 1,709,900 2,076,908
(＄1,580.6)

315,360
($240)

1,182,600
($900)

578,948
($440.6)

하미경 3,886,808 3,886,808 100,000 1,709,900 2,076,908
(＄1,580.6)

315,360
($240)

1,182,600
($900)

578,948
($440.6)

유은아 3,886,808 3,886,808 100,000 1,709,900 2,076,908
(＄1,580.6)

315,360
($240)

1,182,600
($900)

578,948
($440.6)

박성원 3,886,808 3,886,808 100,000 1,709,900 2,076,908
(＄1,580.6)

315,360
($240)

1,182,600
($900)

578,948
($440.6)

  


